
< P C계>

1 5 0 0톤 시장놓고 제일모직 등 5개사
각축 가격차별화가“성패”열쇠
PC/ABS 얼로이 수지는 미국 B o r g - W a r n e r가 1 9 6 7년 상품화한 것으로, 개발 목적은 P C의 가격 다운

과 유동성 개량이었다.

1 9 8 4년 H O N D A에서 CR-X 모델 외판에 이 수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8 4년 럭키(대표 최근선)에서 최초로 개발한 후 잇따라 한남화학(대표 이덕림)에서 생산

에 나서고 있다.

당시에는 럭키가 시장의 7 0 ~ 8 0 %를 점하여 절대우위를

보였고, 한남화학이 15% 가량, 나머지는 Bayer, GE 등

의 수입품이 사용돼왔다.

8 9년 들어 제일모직(대표 채오병)의 참여로 시장 상황

이 크게 변동, 91년에 제일모직이 3 0 . 8 %의 시장점유율

을 보였고, 럭키가 46.2%, 한남화학이 1 5 . 4 %를 차지했

다.

또 코오롱(대표 하기주)도 9 1년 2 / 4분기부터 상품 판매

를 시작하였고, 동양나이론은 현재 개발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PC/ABS 수지의 특성은 내충격성이 뛰어나고 표면이

미려하며 SCRAP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P C가 기계적 성질 및 내열성은 우수하나 성형가공

시 어려움이 따르는데 반해, ABS의 경우 물성은 다소

떨어져도 성형가공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수지로 두 수지를 적절히 혼합,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

표1 참조>

따라서 이 수지는 성형성이 기존 P C에 비해 1 . 5 ~ 2배 우수하고 충격강도가 높으며, HDT(열변형온

도)도 1 1 5℃ 이상인 고기능성을 갖추고 있다.

9 2년 국내수요 1 5 0 0톤, 선발 럭키에 제일모직 맹추격
국내수요는 9 0년 1 0 0 0톤을 넘어서 9 1년 1 3 0 0톤 가량 되었고, 92년도에는 약 1 5 0 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돼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판매현황을 보면 8 9년 럭키 6 5 0톤(72.2%), 한남화학 2 0 0톤(22.2%), Bayer·GE 등 수입품 5 0톤

( 5 . 6 % )이였고, 90년에는 제일모직 참여로 럭키 5 5 0톤(55.0%), 한남화학 2 0 0톤(20.0%), 제일모직이

2 0 0톤( 2 0 . 0 % )을 판매했으며, 91년 럭키 6 0 0톤(46.2%), 한남화학 2 0 0톤(15.4%), 제일모직 4 0 0톤

( 3 0 . 8 %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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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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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가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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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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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P C A B S

(주) 상기의 PC, ABS, PC/ABS Alloy는 일반

그레이드의 물성을 상대 비교한 것임.

◎:우수, ○:보통, ×:불량

<표1> 수지별 특징 비교

럭 키

한 남 화 학

제 일 모 직

수 입

국 내 수 요

판매량

6 5 0

2 0 0

-

5 0

M / S

2 6 . 7

1 3 . 3

5 3 . 3

6 . 7

판매량

4 0 0

2 0 0

8 0 0

1 0 0

M / S

4 6 . 2

1 5 . 4

3 0 . 8

7 . 6

판매량

6 0 0

2 0 0

4 0 0

1 0 0

M / S

5 5

2 0

2 0

5

판매량

5 5 0

2 0 0

2 0 0

5 0

M / S

7 2 . 2

2 2 . 2

-

5 . 6

1 9 8 9

9 0 0 1 , 0 0 0 1 , 3 0 0 1 , 5 0 0

구 분
1 9 9 0 1 9 9 1 1 9 9 2

<표2> PC/ABS 국내판매현황
(단위:톤, %)



9 2년 판매 예측을 보면, 총수요 1 5 0 0톤중 럭키가 4 0 0톤으로 26.7%, 한남화학은 큰 변동없이 2 0 0톤

13.3%, 제일모직은 8 0 0톤으로 5 3 . 3 %의 매출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2 참조>

PC/ABS 수지는 자동차 외장부품을 비롯 전기·전자, OA기기, 광학용품과산업용 부품, 스포츠용품

등 기능성 부품에서 하우징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컴퓨터의 모니터 하우징의 수요가 가장 커, ABS, CTE/ABS 및 MPPO 등 수지

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저가인 A B S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GE plastics에서 생산하는

M P P O를 연간 2 5 0 0톤 가량 쓰고 있으며, 경량성 및 기능면에서 우수한 PC/ABS 수지는 아직 고가

인 관계로 본격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밖에 자동차의 I n - p a n e l에도 적용 가능한데 현재는 A B S와 P P의 G F강화 그레이드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MPPO가 기아자동차의 수출용 p r i d e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ABS 수지의 경우, 이전에는 수출용 고급차종에 사용됐으나 가격면에서 불리하여 최근에는 내열

A B S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격이 수요신장의 장벽 M P P O·ABS 사용 여전
현재 부문별 용도를 보면, 자동차용 20%, 전기·전자( O A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포함)용 60%, 산업

기기 및 잡화류용 20% 가량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1 참조>

앞으로 국내에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부문은 O A기기 및 통신기기로 최근 고급화 고품질화 추세와

함께 휴대폰, 카폰 및 새로 등장한 노트북 컴퓨터에의 적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동차의 외장재 외에도 휠 카바 등에 이용되며, 최근에는 A B S대신 A E S를 사용,

내후성을 보강한 그레이드도 개발되어 적용되는 추세이다.

또 내장부품에도 In-panel 및 주변기기에 많이 사용되며, 특히 연성 D u c t i l i t y가 필요한 경우 P C / A B S

수지가 선호되고 있다.

기업별 동향을 보면, 럭키는 생산초기에는 활발한 판매력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신수요 개발보다는

기존 수요 유지에 머물러 있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제일모직은 최근에 O A기기 등 전기·전자 부문에 주력하여 금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 공급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은 P C를 일본의 T e i j i n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제품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남화학은 8 9년 이전까지는 단순 블랜딩에 머물다가 그후 그레이드가 다양해졌으나 대우전자, 한국

대동전자 등에의 소량 판매에 그쳐 시장 점유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

후발 참여한 코오롱은 아직 뚜렷한 용도는 없고 ABS 용도 부문중 보강을 요하는 잡화류에 소량 판

매하고 있다.

모니터 하우징 용도로도 개발중이지만 이 부문은 이미 수요가 상당부분 커져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구 분

전 기 · 전 자

O A 광 학 용 품

자 동 차 용 품

산업·스포츠용품

기 타

용 도

Computer, Type writer, Copy machine, Hair dryer, Ventilator, Vacuum cleaner, Air-conditioner, Sound,

VTR Front panel, Switch, Fax frame, 냉장고PPC cover, Bobbin, Electrical case, Sash, CRT case Botton, 

Hand holder, Stereo head phone, Meter cover, Video tuner, Audio sets, Tape recoder,Coffee maker, 

Lamp cover, Transformer, Relay case, Cake maker, TV maker, TV cover, Telephone set, 누전차단기등 다

수.

Radiator grille, Instrument panel, Facia panel, Wheel cover, Cluster, Front transverse, Bonnet assembly, 

Fender, Head lamp cover, Tail gate finisher, Door mirror, Door handle, Speaker grille 등다수.

Radar dome, 각종 Frame, Helmet, 각종장식부품 등 다수.

Electric motor cover, Dust cover, Institutional food serving tray, Chain saw guards, Shower heads, 

<표3> PC/ABS의용도



가능성이 높은 타용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의 얼로이에 관한한 모두 참여하겠다는 목표하에 현재 범용E P가 사

용되는 부문을 얼로이 수지로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주로 소프트웨어쪽에 관심을 두고

N y l o n과 ABS 얼로이 등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ABS 가격하락으로 수출 고전
수출에 있어서는 현재 럭키가 주력하고 있는데 유럽지역에 자동차부품, 대만지역에 전기·전자부품

용을 판매하고 있다.

럭키는 스웨덴 자동차 S A A B - S C A N I A의 라지에타 그릴, 휠 카바 등에 적용, 88년 4 8 . 5톤을 시작으

로 9 1년 5 0톤 수출했으며, 올해는 1 2 0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만지역에는 8 9년 프리마켓팅 이후 9 1년 1 5톤을 수출했으며, 올해는 3 0톤 가량의 수출이 예상되

고 있는데, 최근 이 지역에서는 노트북 컴퓨터 부품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메이커의

가격 덤핑이 극심해 시장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도 터키, 독일, 남아공화국 등지로 꾸준히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일모직은 현재까지 수출은 없으나 앞으로 해외의 대메이커에 적용시켜 자연 수출이 가능하

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수출에 있어서는 몇가지 두드러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PC/ABS 수지는 M P P O의 용도와 중첩되는 부문이 많은데, 초기에는 경박하다는 장점이 부각

돼 크게 선호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ABS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가격면에서 불리해 적용에

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럽지역에서만 아직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공해문제의 심각한 대두와 함께 PC/ABS 수지의 난연제를 할로겐계

B r (브롬), Cl(염소)에서 비할로겐계 P (인)로 대체하는 경향이 큰데 이 경우 단가가 높아져 국내 기

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 플래스틱 폐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R e c y c l e화에 관해 업계 뿐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공동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거론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

로 향후 법적 규제조치 등이 마련될 경우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폐플래스틱 Recycling 연구 시급

자동차

260톤(20%)

산업기기·잡화류

260톤(20%)

전기·전자

(OA, 컴퓨터주변기기)

780톤(60%)

1300톤

(100%)

자동차용

3440톤(35.8%)

의료·스포츠용

960톤(10.0%)

정밀기계용
710톤
(7.4%)

전기·전자용

(OA기기포함)

4490톤(46.8%)
9,600톤

(100%)

<그림1> 국내 PC/ABS 용도별 수요 <그림2> 일본 PC/ABS 용도별 수요



PC/ABS 수지의 일본 현황을 보면, 수요는 8 7년 6 3 9 0톤에서 9 0년 9 6 0 0톤으로 증가했고, 향후 9 5년에

는 1만5 3 7 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참조>

또 용도별로는 초기에 자동차 부문 수요가 컸으나 원가절감이 가능한 P P컴파운드 수요가 커지면서

얼로이쪽 사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0년 기준 용도별 수요를 보면, 자동차 부문이 3 4 4 0톤(34.8%), 전기·전자부문 4 4 9 0톤(46.8%), 일반

정밀기계부문 7 1 0톤(7.4%), 의료·스포츠용품부문 9 6 0톤( 1 0 . 0 %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2 참조>

앞으로 국내시장을 전망해 보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고가 수지라는 점인데 이는 P C가 세계적으

로 공급과잉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가격 하락이 예상돼 연쇄적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해질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현재 P C의 국내 생산이 적은 것도 외국과의 경쟁면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지적되나 삼양화성

이 생산에 참여했고 품질도 크게 개선돼 가고 있어 이 점도 앞으로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사출업체들의 기술이 낙후, 얼로이 수지의 특성에 맞게 사출을 못해내는 것 또한 극복해

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PC/ABS 수지는 O A기기 및 통신기기 부문과 고충격을 요하는 산업장비 부문에 수요가 크

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면에서도 H D T가 외국 제품에 비해 높은 것 등의 장점을 살려 수

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2 / 3 / 1 >

구 분

수요량

1 9 9 7

1 7 , 0 0 0

1 9 9 5

1 5 , 3 7 0

1 9 9 0

9 , 6 0 0

1 9 8 9

8 , 4 9 0

1 9 8 8

7 , 4 1 0

1 9 8 7

6 , 3 9 0

<표4> 일본의 PC/ABS 수요추이

(단위:톤)


